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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empathy, communication ability and attitude toward men-
tal illness on psychiatric nurses’ image for nursing students. Methods: Participants were 349 nursing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in G metropolitan city. A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10 to 30, 2016, using a self-report question-
nair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one 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20.0. Results: The level of psychiatric nurses’ image for nursing students was 4.03±0.46. Models 
including the variables, empathy, communication ability and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explained 30.0% of the 
variance in the image of psychiatric nurses.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β=.28, 
p<.001). Conclusion: Based on the outcomes of this study, steps should be taken to design intervention programs 
that emphasize a positive image of psychiatric nurses for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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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신간호사는 정신건강분야 인력 중 가장 많은 수의 전문 인

력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 넓은 의미에서 정

신간호사는 정신보건 간호사를 포함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업

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간호사를 총칭하며[2], 활동영역은 

정신 병원에서의 치료와 질병 관리위주의 간호제공뿐 아니라, 

정신건강유지와 증진, 직업적 재활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왔다[3]. 업무의 특성상 정신간호사는 자기 자신을 치료적인 도

구로 활용하여, 대상자에 대한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할 뿐 아

니라,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상

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한 간호중재를 제공하게 된다[4]. 따라

서 정신간호사의 전문적 능력과 숙련도는 정신간호의 질을 결

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어[5],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

고 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직업에 대한 이미지는 개인의 행동결정, 업무 수행 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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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6]. 이미지는 사회문화적 

발달과 시대적 흐름,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화 할 수 있

어, 대중매체나 인터넷 상의 간호사 이미지도 시대에 따라 변화

되어 오고 있다[7]. 전문직에 대한 이미지는 그 전문직의 발전

성과 미래지향성에 크게 영향을 끼치며[8], 간호사의 직업에 

대한 이미지는 개인의 의사결정, 행동, 직무만족도와 실무역량

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특정 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졸업 후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져 미래 간호

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9]. 그러므로 간호학을 전

공하는 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정신간호사 이미지 정도를 파

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올바른 이미

지 형성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공감은 상대방의 정서적 상태, 상대방에 대한 관심,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서적인 반응으로 상대방의 내면을 자신

의 내면인 양 지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지지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0]. Kunyk와 Olson [11]은 공감을 간호중

재의 기본 전제로써 간호사에게 대상자의 느낌과 상황을 제대

로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였고, Tanzia 등

[12]은 공감이 전문자질로써 대상자의 우울, 불안을 조절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공감은 의사소통능력과 간호

역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호대학생의 전문

직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13]. 따라서 공감이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사에게 중요한 핵심역량이다. 간호는 

상호작용하는 인간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돌봄 행

위이기 때문에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치료적 관계 성립에 

필수적인 요소이다[13]. 간호사의 치료적 의사소통능력은 대

상자에게 신뢰감,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의사소통 능력이 높

은 간호사는 직무만족도가 높고 직무 스트레스는 낮아 그 조직

에 헌신하고자 하는 정도를 높아지게 한다[14]. 특히 정신간호 

분야에서는 의사소통을 통한 대상자의 행동의 변화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적 관계 그 자체로써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의

사소통 능력은 더욱 중요하다[15]. 또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

통능력은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의 전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되어[13], 정신간호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매

우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의사소통능력이 간호대학

생의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확인해보는 것은 필요하다.

사회구성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정신질환의 예방

과 조기치료, 사회재활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16].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방해하고 정신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하며 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

고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재발의 가능성을 높인다[17]. 반면 정

신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거부감과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고 정신건강분야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18]. 그

러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단시간 내에 형성되거나 변화

되지 않으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서서히 형성되기 때문에

[16,17], 간호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의 정도를 확인하고,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간호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파악을 위한 연

구를 통해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과 전문

직 사회화 정도는 높아지며[8], 교육, 실습, 업무수행, 전문직관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9,19]. Jeong과 Yoo는

[20] 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요 경로를 입원경험, 실습과 

같은 간호사 접촉경험 등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간호사 이

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고, 

특히 정신간호사 이미지 연구는 정신간호사 이미지와 직무만

족도, 자기표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Cho의 연구[1]외에 확인

하기 어려웠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간호사 이미지는 미

래 정신간호분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

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정도

와 그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정신보

건 분야의 미래의 주역이 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 의

사소통능력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정도와 관계를 확인하고,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정

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올바르고 긍정적

인 정신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공감, 의사소통능력,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사 이미지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차이

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공감, 의사소통능력,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한다.



296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조 영 희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 의사소통 능력, 정

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사 이미지 정도와 관계성을 파

악하고,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G광역시 소재 2개 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연구자와 이해

관계가 없는 대상 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학과장에게 직접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협조를 얻어 진행하였다. 대상학교의 간호학

과 재학생 중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자로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자를 대

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유의 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회귀분석에 이용

할 예측 변수 13개로 산정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160명 이상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통계분석 시 변수가 제외되거나 응답누락 

등을 고려하였고, 수업이 끝난 후 강의실에서 설문조사를 시행

하였기 때문에 참여 희망자의 일부를 누락시키기 어려워 총 

387부를 배부하여 358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누락이 많은 설

문지 9부를 제외하고 총 349부를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공감

Davis [21]가 개발한 성인용 대인관계 반응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Park [22]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

였다. 이 도구는 총 30문항, 5점 척도이며, 점수범위는 평균 1

점에서 5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부정문항은 역산하였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

도 Cronbach's ⍺ 값은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 값은 .85였다.

2) 의사소통능력

Hur [23]가 개발한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GICC)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

항, 5점 척도이며, 점수범위는 평균 1점에서 5점까지이고 점수

가 높을수록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는 지각된 의사소통능력 정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값은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값

은 .86이었다. 

3)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Taylor와 Dear가 개발한 Community Attitude Toward the 

Mentally Ill (CAMI)를 Lee [24]등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총 40문항, 5점 척도이며, 4개의 하부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문항을 역산한 평균점수로 점

수범위는 1점에서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장애인

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하부요인은 

‘권위주의’, ‘자비심,’ ‘사회생활제한’, ‘지역정신보건개념’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척도 당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각 5개의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반영하는 문항들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1점, 부터 ‘전

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덜 권

위주의적이며, 자비심이 더 많고, 사회생활에 덜 제한적이며, 

지역사회 접근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값은 권위주의 .57, 자비심 .64, 사회

생활제한 .72, 지역정신보건개념 .8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 Cronbach's ⍺값은 .88이었고, 하부요인은 권위주의 .62, 

자비심 .66, 사회생활제한 .76, 지역정신보건개념 .63이었다. 

4) 정신간호사 이미지 

본 연구에서는 Cho 등[25]이 개발한 정신간호사에 대한 이

미지 측정도구인 Psychiatric Nurses' Image Scale (PSYNIS)

을 사용하였다. PSYNIS는 총 28문항, 5점 척도이며, 점수범위

는 평균 1점에서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간호사 이

미지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4개의 하부요인인 

‘전문적 특성’, ‘업무적 특성’, ‘조직적 특성’, ‘개인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값은 .95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값은 .93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K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1041485- 

201606-HR-001-07)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 문제를 고려하여 수업이 끝난 후 강의실에서 연구자가 연

구의 목적과 설문조사에 불응할 권리, 비밀보장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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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4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20.86±2.81

Gender Male
Female

16 (4.6)
333 (95.4)

Grade 1st
2nd
3rd
4th

 79 (22.7)
102 (29.2)
 66 (18.9)
102 (29.2)

Family history of 
mental illness

Yes
No

26 (7.4)
323 (92.6)

Experience of 
patient with 
mental illness

Yes
No

265 (75.9)
 84 (24.1)

Choose motivation 
of nursing

Aptitude
School achievement
Recommendation 

153 (43.8)
 46 (13.2)
150 (43.0)

Experience of 
mental health 
nursing class or 
practice

Not attend class
Attended class, not 

attend practice
Attended class & practice

181 (51.9)
 66 (18.9)

102 (29.2)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Common
Dissatisfied

 49 (14.0)
262 (75.1)
 38 (10.9)

Want to work for 
psychiatric part

Want 
Don't know
Not want

111 (31.8)
184 (52.7)
 54 (15.5)

Influence of media 
about psychiatric 
nurse

T.V
Book
Internet
Movie
Others

144 (41.3)
 41 (11.7)
 57 (16.3)
 55 (15.8)
 52 (14.9)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만을 

편의 표집하여 무기명 서면동의하에 자료수집 하였으며 수집

된 자료는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걸어 관리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 통계를 분석하였고, 공감, 의사소

통능력,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확인하였다. 일반적 특성

에 따른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

하였으며 사후 분석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공

감, 의사소통능력,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사 이미

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정신간호

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0.86±2.81세였고, 성별은 ‘여’ 

95.4%(n=333)가 더 많았고, 학년은 ‘1학년’ 22.7%(n=79), ‘2학

년’ 29.2%(n=102), ‘3학년’ 18.9%(n=66), ‘4학년’ 29.2%(n=102)

였다.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정신질환 경험은 ‘없다’ 92.6% (n= 

323), 정신장애인을 만나본 경험은 ‘있다’ 75.9%(n=265), 간호

학 전공 선택의 동기는 ‘적성 ․ 흥미 때문’43.8%(n=153), 정신간

호학 수업이나 실습경험은 ‘정신간호학을 배우지 않음’이 

51.9%(n=181), 전공만족정도는 ‘보통’ 75.1%(n=262), 정신과 

근무희망은 ‘잘 모르겠다’ 52.7%(n=184), 정신간호사 이미지 

영향매체는 ‘TV’ 41.3%(n=144)가 가장 많았다(Table 1). 

2. 대상자의 공감, 의사소통능력,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사 이미지 정도

대상자의 공감은 평점 5점 만점에 3.73±0.37점, 의사소통능

력은 평점 5점 만점에 3.76±0.43점이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평점 5점 만점에 3.50±0.40점이었고, 하위영역은 권위

주의 3.68±0.40점, 자비심 3.72±0.40점, 사회생활제한 3.26± 

0.41점, 지역정신보건개념 3.17±0.36점이었다. 대상자의 정신

간호사 이미지는 평점 5점 만점에 4.03±0.46점이었으며, 각 하

위영역별 평균은 업무적 특성이 4.16±0.52점으로 가장 높았

고, 개인적 특성 4.07±0.68점, 조직적 특성 4.03±0.59점, 전문

적 특성 3.90±0.50점 순이었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차이 

대상자의 정신간호사 이미지는 3학년이 2학년, 4학년보다 

낮았고(F=4.23, p=.006), 적성에 따라 간호학을 선택한 대상자

가 성적에 따라 선택한 대상자보다 정신간호사 이미지점수가 

더 높았다(F=3.72, p=.025). 정신간호학 수업만 받은 대상자가 

정신간호학 수업경험이 없는 대상자와 정신간호학 수업과 실

습까지 모두 경험한 대상자보다 정신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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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grees of Empathy, Communication Ability,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and Psychiatric Nurses' Image (N=349)

Variables Categories M±SD Min Max

Empathy 3.73±0.37 2.17 4.90

Communication ability 3.76±0.43 1.87 5.00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Authoritarianism
Benevolence
Social restrictiveness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3.50±0.40
3.68±0.40
3.72±0.40
3.26±0.41
3.17±0.36

2.65
2.00
2.50
2.20
2.00

4.50
4.70
4.80
4.40
4.50

Psychiatric nurses' image
Professionalism
Activism
Coordination
Personalism

4.03±0.46
3.90±0.50
4.16±0.52
4.03±0.59
4.07±0.68

1.93
2.22
1.71
1.67
1.00

5.00
5.00
5.00
5.00
5.00

낮았고(F=6.57, p=.002), 전공에 만족하는 대상자가 불만족

하는 대상자보다 정신간호사 이미지가 더 높았다(F=4.56, p= 

.011). 정신과 근무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정신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F=5.50, p=.004). 그러나 그 외 항목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4. 공감, 의사소통능력,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신

간호사 이미지의 관계

대상자의 정신간호사 이미지와 공감(r=.40, p<.001), 의사

소통능력(r=.35, p<.001),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r=.40, p< 

.001)는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공감과 의

사소통능력(r=.43, p<.001),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r=.35, 

p<.001)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사소통 능력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r=.13, p=.013)도 상

관정도가 낮기는 하지만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의 예측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정

신간호사 이미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 정신간호학 수업 또는 실습 경험유무, 정신과 근무 

희망은 더미처리하고, 주요변수인 공감, 의사소통능력, 정신장

애인에 대한 태도와 함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대한 기본 가정을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통

계량이 1.907로 자기상관이 없었다. 모든 변수들의 상관계수

가 .80을 넘지 않고, 공차한계는 0.71~0.85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7~1.40

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이 넘은 변인이 없었으므로 독립변

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점

도를 분석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0을 중심으로 고르게 퍼져있

어 오차의 정구성과 등분산성이 확인되었고 회귀표준화 잔차

의 정규분포 P-P 도표에서 선형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회귀모

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2.34, p<.001).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영향

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인자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β= 

.28, p<.001), 의사소통능력(β=.22, p<.001), 공감(β=.19, p< 

.001)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예측인자들의 정신간호사 이미지

에 대한 설명력은 30.0%로 나타났다. 더미처리하여 분석한 일

반적인 특성 중에서는 전공만족은 통계과정에서 제외되었고 

그 외 변수들은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 의사소통능력,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사 이미지 정도를 파악하고 정신간호사 이

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이에 대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공감은 평균 3.73점으로,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등의 연구[26]에서 3.58

점,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Ji의 연구[13] 3.68점과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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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of Psychiatric Nurses' Imag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349)

Characteristics Categories
Psychiatric nurses' image

M±SD t or F (p)

Age (year)

 

18~20
21~25
26~30
31~35

4.04±0.42
4.01±0.49
4.06±0.34
3.85±0.68

0.43 (.725)

Gender Male
Female

3.87±0.37
4.04±0.46

-1.45 (.148)

Grade 1sta

2ndb

3rdc

4thd

4.00±0.40
4.08±0.47
3.87±0.54
4.10±0.39

4.23 (.006)
c＜b, d

Family history of mental illness Yes
No

4.10±0.62
4.02±0.44

0.78 (.434)

Experience of patient with mental illness Yes
No

4.06±0.44
3.95±0.50

1.79 (.074)

Choose motivation of nursing Aptitudea

Achievementb

Recommendationc

4.08±0.47
3.88±0.41
4.01±0.43

3.72 (.025)
b＜a

Experience of mental health nursing class 
or practice

Not attend classa

Attended class, not attend practiceb

Attended class & practicec

4.05±0.44
3.85±0.53
4.10±0.39

6.57 (.002)
b＜a,c

Major satisfaction Satisfieda

Commonb

Dissatisfiedc

4.18±0.40
4.02±0.45
3.90±0.48

4.56 (.011)
c＜a

Want to work for psychiatric part Wanta 

Don't knowb

Not wantc

4.13±0.40
4.00±0.47
3.91±0.44

5.50 (.004)
b,c＜a

Influence of media about psychiatric nurse T.V
Book
Internet
Movie
Others

3.98±0.47
4.08±0.47
4.04±0.43
4.02±0.40
4.11±0.46

0.99 (.410)

차이가 없었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점수는 평균 

3.76점으로, 대상학년이 달라 단순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Ji등의 연구결과[27] 3.51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3.50점으로, Choi와 

Park의 연구[28]에서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전 

3.84점, 실습 후 3.92점이었던 결과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났다. 

넷째, 정신간호사 이미지는 평균 4.03점이었고 이는 정신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Cho [1]의 연구결과 3.90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부영역에서는 업무적 특성이 4.16점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개인적 특성이 4.07, 조직적 특성 4.03 전문적 특

성 3.90순으로 나타나, 선행연구[1]와 상이한 하부영역의 순위

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대상이 달라 단순 비교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추후 반복, 확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

과 간호대학생들이 업무적 특성에서 가장 긍정적인 정신간호

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 가족의 교육과 상담에 관련된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

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문적 특성이 하

위 영역 중 낮게 나타난 것은 보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은 정신건강분야의 특성상 정신간호사를 직접 접촉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대상자들이 비교적 많았기 때문에 

정신간호사의 전문적 업무의 내용과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

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학과 저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간호사의 업무와 활동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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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between Empathy, Communication Ability,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and Psychiatric Nurses' 
Image (N=349)

Variables
 Empathy 

Communication 
ability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Psychiatric 
nurses' image 

 r (p)  r (p)  r (p)  r (p)

Empathy 1.00

Communication ability .43 (＜.001)  1.00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35 (＜.001) .13 (.013)  1.00

Psychiatric nurses’ image .40 (＜.001) .35 (＜.001) .40 (＜.001)  1.00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Psychiatric Nurses' Image (N=349)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0.92 0.28 3.36 ＜.001

Experience of mental health nursing class, practice 0.16 0.05 .16 3.21 .053

Grade 0.13 0.05 .13 2.71 .057

Want to work at psychiatric part -0.15 0.58 -.09 -2.00 .062

Empathy 0.23 0.07 .19 3.56 ＜.001

Communication ability 0.21 0.05 .22 4.49 ＜.001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0.04 0.01 .28 5.78 ＜.001

R2=.31, Adj. R2=.30, F=22.34, p＜.001

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3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정신간

호사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신간호학 

수강과 정신간호학 실습 경험에서 정신간호학 수강경험만 있

고 정신간호학 실습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가장 정신간호사 이

미지가 낮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임상 실습 전 ․ 후 비교에서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함을 보고한 Seong 등[1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

며, 실습 후 간호사 이미지가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났던 Jeong

과 Yoo [20]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러나 이들 선

행연구는[19,20] 일반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연구결과이므로 

단순비교가 어려워 정신간호학 실습 전 ․ 후 정신간호사 이미지

를 비교, 확인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

서 자료수집 당시 3학년 학생들은 정신간호학을 1학기 수강한 

상태였으며, 아직 정신간호학 실습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분

야인 관계로 정신간호사의 전문적인 역할과 업무에 대한 인식

이 부족하고 직접적인 경험, 관찰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간호사 이미지 형성은 직

접적인 간호사와의 접촉경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20], 

일반 임상분야에 비해 일반인의 접근가능성이 낮은 정신건강

분야의 특성상 학생들은 실습 2~3주간의 정신간호학 실습지

의 경험에 따라 정신간호사의 이미지 형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신간호학 실습지가 병원과 지역 정신건강증

진센터 중 어느 한 곳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각 실습지의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상이하고, 임상지

도자에 대한 경험에 따라 학생들의 정신간호사의 이미지는 크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다양한 실습환경의 확보와 임상지도

자의 자질향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전공교육과정을 통

해 정신간호사의 역할, 업무 등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

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강, 봉사활동 

등의 교과 ․ 비교과 활동을 통해 병원과 지역 정신건강분야의 

정신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직 ․ 간접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신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공에 만

족하는 대상자와 정신과 근무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더 긍정적

인 정신간호사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간호학이라는 전공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간호사에 대한 이

미지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며[19], 정신과 근무를 희망하는 학

생은 정신간호사에 대한 전문적 특성, 업무적 특성에 대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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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공감, 의사소통능력,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다 더 관심이 있거나 정신건강분야에 대한 다양한 직 ․ 간접적

인 경험의 영향으로 정신과 근무를 희망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대상자의 공감, 의사소통능력,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각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감과 의사소통능

력의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Ji [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정신간호사 이미지는 치료적 관계형성에서 핵심적인 

능력인 공감과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긍정적인 정신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목적인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예

측인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로 확인되었으며, 의사소통

능력, 공감 순이었고 설명력은 약 30%였다. 본 연구에서 정신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인자들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능력, 공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부정적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

회적 거리감을 크게 느끼고, 편견을 갖게 함으로써[29], 일반 

병동과 상이한 대상자들과 비교적 제한된 공간 안에서 많은 시

간을 대상자와 함께 보내며,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간호를 

수행하는[30] 정신간호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감과 의사소

통능력도 예측인자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감과 의사소통능력

의 향상이 간호 전문직관과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의 전

문성 등을 높이고[13], 자신감을 높여[14], 자기 자신을 치료적

인 도구로 활용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정신간호사 업무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감소하게 하고

[15], 대상자와의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하게 함으로

써 정신간호사 이미지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공감,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영향요인을 고려한 정신간호사 이미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의 개발 및 효과 확인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고 선행연구의 부족

으로 비교분석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일반화와 탈락률을 

고려하여 과도한 자료수집을 시행한 점도 제한점이라 볼 수 있

다. 따라서 추후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확인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신간호사에게 있어 핵심역량인 공감, 의

사소통능력의 향상이 긍정적인 정신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영

향을 주는 요소임을 확인하였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정

신간호사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도 확인 하였다. 

따라서 향후 올바르고 긍정적인 정신간호사 이미지 형성을 위

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

공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 의사소통 능력, 정신장애인

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사 이미지 정도와 관계성을 파악하고,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

생의 정신간호사 이미지 향상 전략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

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사 이미지는 4.03점이

었으며, 공감, 의사소통능력이 높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가 긍정적일수록 정신간호사 이미지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능력, 공감 순으

로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대해 약 30%의 설명력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으

나 공감, 의사소통능력,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 상관관계와 영향을 규명함으로

써, 향후 올바른 정신간호사 이미지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

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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